
제6회전국품바명인전성료

품바 명인들의 열띤
무대에 흥겨워하고 있
는 관객들.� ↓

16기획
2019년 5월 7일 화요일

동동구르무야 즐거움을울려라

6회 전국 품바 명인전이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전주
풍남문 광장에서 성황리 열렸다.
(사)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전주매일신문사·

JJC(지방자치TV)�전북총국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
사에는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,
관계자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.
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“전통문화의 도시이며

애향의 도시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광장에서 품바 명인전을 개
최하게 돼 영광이다”며,�“오늘 하루만큼은 품바 명인들이 주는
웃음과 기쁨을 만끽하라”고 전했다.
또한“이곳 한옥마을은 1000만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전국

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,�신문과 방송에 자주 소개돼 외국인들
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관광지가 됐다”고 말했다.
특히,�서정우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서봉식,�강철민,

김광범,�한창욱 품바가 출연,�희노애락을 담은 민초들의 삶과
애환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
다.
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에서“오늘 열리는 품바명인전은 전통

문화의 맥을 이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계승·발전시키
는 축제로 함께 즐기자”고 말하며,�“연간 1천만 관광객이 찾는
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슴깊이
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� /장은성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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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띤 무대를 펼치고 있는 품바 명인들.

↑ 품바명인전을 관람
하기 위해 전주 풍남문
광장을 채운 관객들.

← 품바 명인고 함께 축사
를 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
시장(왼쪽)과 폐회선언을
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
대표(오른쪽).


